
2017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 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

ㅇ 회의일시 : 2017. 6. 21(수)

ㅇ 심의위원(가나다순) : 류동현, 박만우, 박수진, 윤진섭, 정종효 

  2017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 심의는 총 5인의 심의위원이 참여했

다. 미술계의 기획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우수 전시 기획준비 및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전조사, 기획, 리서치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이 사업은 활동 경력 5년 이상의 큐레

이터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심의는 기획자의 예술적 역량 및 기획의 명확

성(30%), 전시 기획의 예술적 수월성(20%), 전시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30%), 해

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20%)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총 18건의 사전연구 지원을 위한 기획안이 지원되었고, 이 중 6건을 최종 선정하였

다. 선정 단체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최소 필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심의는 심의위원 5명이 각 지원 신청서의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심의 기준에 

의거한 채점제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합산 결과에 따른 다득점 순으로 선정작들이 결

정되었다. 가나다 순으로 <더블 네거티브>, <베틀, 배틀>, <어노잉 브레잉>, <장르 알

레고리-조각적>, <컴플렉스 개성>, <타임 리얼리티: 단절, 흔적, 망각>이 선정되었는

데, 기획안의 독창성, 선명성, 예술성과 함께 사전연구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결과다. 

 선정된 6건의 기획안은 시의성이 있는 토픽과 시각예술에 대한 새로운 문맥, 시각예

술에 대한 새로운 담론 형성을 위한 사전조사 내용 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앞

으로의 전시로 구체화하는 데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의도는 참신했지만, 구체적인 사전조사 계획이 미흡하거나, 정확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기획안 혹은 전시로 발전하기 어려운 기획안들은 아쉬움을 남겼다. 사

업목적에 맞는 충실한 기획안과 전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심도있는 

기획안들이 차후의 사업에 더욱 많이 지원될 수 있기를 심의위원 5인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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